
저는 지역에서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병원동행, 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며 1년에 1만 명 
이상의 돌봄 대상자와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긴급 돌봄 공백'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다양한 돌봄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누가 즉시 지원할 수 있는지 현장 종사자들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
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노부부가 생활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장기요양등급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다음 날부터 3~5일 정도의 긴급 돌봄
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을 곳이 없습니다.
둘째, 혼자 병원을 방문했다가 입원이 결정된 경우입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보호자는 제주도나 수도권 등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바로 올 수 없습니다. 결국 환자는 혼자 병실로 이동해야 하거나 응급실에 장시간 머무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셋째, 장기요양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응급상황으로 환자를 병원까지 모시고 왔
지만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는 다음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현장을 떠나야 하지만 보호자와 연락
이 되지 않고 간병인도 연결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제도권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입
니다.
이에 전주시에 「긴급돌봄지원센터」 또는 「24시간 긴급돌봄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퇴원 직후 긴급 돌봄 연계
보호자 부재 시 병원동행 및 입원 지원
응급실 및 병실 이동 지원
단기 간병인 및 돌봄인력 긴급 매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응급돌봄 지원
야간·주말 돌봄 공백 대응
병원, 소방, 복지관, 돌봄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러한 긴급 돌봄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긴급돌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도시가 되기를 제안드립니다.


